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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너도… 버려졌고, 잊혀졌으며,
말조차 할 수 없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랑받지 않았던 적은 없어.

내가 사랑했으니까.

하나 찾았어! 

운이 좋은데. 

네게 주고 싶은 것이 정말 많다, 가족이여. 
어떤 재앙에서도 살아남을 힘을 주고 싶다.

하지만 엔트스티그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내 
선물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왕 폐하를 
위하여!

그들의 생각은 틀렸지만... 나는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도와주세요!

목숨을 부지하려면 
무기를 버려라!

나는 그들에게
자유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어.

혹시 더 강하게 붙잡아야 했던 걸까.

그대들은 상쾌한 바람과 같았다. 
오랜 악몽의 끝이었다.

샤르발의 자유민.

철푸덕철푸덕



네 이전에 난 혼자였다. 가족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난 새로운 가족 앞에서 
깨어났다. 파편살이. 

우린 이름이 없었고,
그런 건 필요 없었다.

우리는 파편을 쫓았다. 
우리 생각은 하나였다.

우리는 우리만의 안식처를 갈망했다. 
그런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나는 직접 

건설해야 했다. 우리 수가 충분히 모이자, 
대지도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터전으로 환영해 주었다.

여기엔 우리 모두가 
머무를 공간이 있다.

우리 수는 전보다 줄어 있었다. 
이미 이곳에 살고 있던 자들에겐 

낯설고 두려웠다.

그들이 거닐 때마다... 
대지가 부패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빨리 없애 버려야지. 

우리 가족이 더 빠르게 커져야 했다. 
샤르발은 터전 이상의 것을 주었다... 

새로운 가족을 주었다. 

줄줄줄줄줄줄 줄줄줄줄줄줄 줄줄줄줄줄줄



우선, 난 센릭을 찾았다. 강한 신념으로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

그는 역시 나처럼
너희를 위한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샤르발 사람들이 내 말은 듣지 
않아도, 그의 말은 들을 테니.

우리 안의 빛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왕들이 빼앗아 갈 수도 있겠지만, 
알브레히트가 되찾아 줄 거다.

그리고 강령술사 레테스가 날 찾아왔다. 고집 세고, 
냉혹하고, 자기만 아는 자. 너와는 많이 달랐지.

그래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려면 그 
여자의 힘이 필요했다. 

당신이 직접 명령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왕자님.

망자가 일어났다!

악--

이런 힘이 널 지켜줄 수 있다. 대주교 라자루스는 살인자이자 배신자로, 
파편살이가 될 자격이 없다. 

이제 세계석 파편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죄를 씻어야 우리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

엔트스티그에서는 우리를 괴물이라 
한다. 틀렸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전령이다.



나의 세계석 파편들은 이제 거의 
소진되었지만, 우리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형성한 땅을 함께 쓰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궁전을 만들어 줘도... 그들이 

불태울 거다. 

나는 폭군이 아니다. 엔트스티그 사람들에게 
자유의 평화를 제안했다.

그들은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우리를 도살했다. 

내 동족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빛이 널 데려가리라!



나는 우리 모두를 지킬 거다.



따라와라.

가족은 계절과 계절을 지나며, 
평생을 일궈야만 하는 것.

남은 우리에겐... 
기를 것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낙원, 우리의 터전, 
우리의 성역이 거의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와라.따라와라.


